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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관광 경험 분석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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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perience in Royal Palace Tourism
-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Tourist -

Yongseok Seo*⋅Jisun Kim**⋅Hoon Lee***

요약：본 연구는 내⋅외국인이 고궁 관광에서 체험하는 객관적ㆍ체험적 진정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소재한 경복궁, 덕수궁, 창경

궁, 창덕궁, 종묘 등 5개의 궁을 방문한 내국인 349명과 외국인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존적 진정성과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관여도와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비교에서는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더 

높은 경로계수를 보였다. 이로써 고궁 관광 만족도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은 관여도 및 진정

성에 대해 상이한 인과구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고궁 관광 연구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 경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고궁관광, 문화유산 관광, 진정성, 관여도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authenticity and involvement influence 
satisfaction of Koreans and foreigners. The tourist survey was conducted of 349 Koreans and 265 
foreigners who visited one of the five palaces in Seoul, including Kyungbok Palace, Deoksoo Palace, 
Changkyung Palace, Changdeok Palace, and Jongmyo Shrine.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were applied. The result shows that existential 
authenticity influences satisfaction of the Korean participants significantly more than of the foreigner 
participants. Conversely, involvement has considerable effects on satisfaction of the foreigner 
participants more than of the Korean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Koreans 
and foreigners have different causal structures in terms of authenticity,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in cross cultural perspective, to cultural 
tourism studies and marketing strategy of cultural heritages. 
Key Words：Palace Tourism, Cultural Heritage Tourism, Authenticity,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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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유산 관광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다양한 

문화적 경관과 형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반한 특별 관심 분야의 관광(SIT)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궁)이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 

등의 유산지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로 중요하다(Laws, 1998). 고궁은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

간 속에 내용적으로는 그 유산과 관련된 독특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을 포함한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처럼 고궁은 역사적 시간 

속에 담겨진 스토리를 안고 있어 체험적 매력을 

가진 뛰어난 관광 대상이다(김지선ㆍ이훈, 2009).

고궁은 내국인에게는 역사의 산실로서 의미 있

는 장소이자 교육의 현장이고, 외국인에게는 우

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

소이다. 최근 과거의 문화유산은 보존ㆍ보호되어

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에 관광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패러다

임으로 전환되어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문화재청ㆍ한국관

광공사, 2009). 문화유산을 관광한다는 것은 역사

가 상품화되어 소비하는 양식을 말하고(신용석, 

1999),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는 옛 과거 사건

(의식 또는 의례)을 현대에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고유한 체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McKercher and du Cros(2003)는 성공적인 문

화유산 관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스토리텔

링이 잘 되어 있고, 유산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며, 관광객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

광 상품의 질(Quality)에 초점을 맞추며, 진정성

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많은 문화유산 

관리자들은 진정성이 성공적인 문화유산 관광의 

기본요소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Tunbridge 

and Ashworth, 1996; McKercher et al., 2004: 

재인용).

Poria et al.(2003)은 유산지를 방문한 관광객들

의 동기와 행동은 유산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산지를 자

신의 유산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산관광자(Heritage 

Tourist)와 단순히 유적지를 방문한 관광자

(Tourist)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

산에 대한 관여 정도는 관광 경험에 있어 진정성

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McKercher and du Cros(2003)도 문화유산 관

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형을 3가지로 분

류하여 유형에 따라 추구하는 진정성이 다르며, 

이는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Naoi 

(2004)의 연구에서도 진정성에 대한 지각은 역사

적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였는데, 지각 정도는 유산의 

관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정성은 문화유산 관광에서 만족도

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여도는 방문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의 만족도는 다르

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관광에 대

한 만족도를 연구할 때 진정성과 관여도를 동시

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궁에 대한 연구는 자원의 가치 및 

특성(문성민ㆍ문성종, 2006; 이원옥ㆍ서용은, 2003; 

우락기, 1982; 유수현ㆍ진병렬, 2002), 고궁 관광

의 교육적 기능(유수현, 2003; 2006)과 해설의 기

능(박석희, 1994; 박희주, 2006; 백성광, 1997), 고

궁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남재경, 2005;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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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2005a; 2005b; 2006), 방문객 만족도(박석

희ㆍ김수라, 1998; 김지선ㆍ이훈, 2009) 등 비교

적 다양하지만, 고궁을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들

의 관광 경험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유산에 대한 관여 정도와 진정성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내⋅외국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내⋅외국인의 고궁관광 경험 비교

문화유산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

광자원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의 자국문화는 여행 

목적지에서 관광객의 욕구와 기대, 선호하는 활

동을 다르게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Pizam and 

Jeong, 1996; Reisinger and Turner, 1998). 내⋅

외국인의 비교 연구는 다른 문화 또는 국가 간 소

비자 행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태도, 행동의도, 평가 등으로 소비자 행

동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

하고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마케팅 차

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유산 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한 것으로, 문화유산 관광

의 대표적 목적지로는 성(궁), 요새, 박물관, 갤러

리, 전시관, 역사적 유적지, 종교순례지 등이 있다

(http://www.borealismarketing.de/rise-of-herit

age.shtml). 

성(궁)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과 환경은 가장 

명백한 유산의 표현양식이며, 가장 인기 있는 유

산관광의 목적지이다(Chhabra et al., 2003). 우리

나라의 5대 고궁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들의 47.4%가 방문하고 있으며, 가장 인상 깊은 

관광지 2위로 고궁을 꼽고 있다(문화재청ㆍ한국

관광공사, 2009). 특히 창덕궁과 종묘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자원이다. 고

궁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궁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산자원의 매력성은 방문객이 경험하는 질적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데(Frochot and Hughes, 

2000; Laws, 1998), 김계섭ㆍ안윤지(2004)에 의

하면 문화 관광 자원에서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매력 속성은 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한 고유함과 

교육성, 역사적 사실의 진정성이라고 하였다. 이

는 MacCannell(1976)이 현대 문화관광의 주요 

쟁점은 고유한 경험(Authentic Experience) 추

구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Cohen(1988)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시각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문

화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산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진정성에 대한 지각은 그들

이 처한 문화적 환경이나 과거 경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김성섭(2004)에 의하면 관광객 

국적에 따라 여행목적지에서 선호하는 행위가 다

르며 선호하는 관광자원도 다른데, 이는 문화권

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하였다. 손일화

ㆍ여호근(2009)의 국적별 문화관광 행동 특성의 

차이 연구에서 한국인은 ‘교육성’을, 미국인은 ‘진

정성’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적에 

따라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었

고, 오정학ㆍ허상현(2006)에 의하면 ‘수원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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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관광객들의 국적별 방문 동기로 미국과 

중국인들은 ‘고유의 전통경관’을 꼽았고, 일본인

들은 ‘잘 알려진 유적지라서’라는 이유로 지역의 

명성을 중요시하였으며, 한국인들은 ‘학습 및 교

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라고 꼽아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2. 진정성과 만족도

‘Authenticity'의 사전적 의미는 ‘진짜의', ‘거짓이 

없는'의 뜻으로 진정성(眞正性), 고유성(固有性)이

라고 불린다. MacCannell(1973)은 관광 동기와 

체험을 연구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관광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의 다양한 개념을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포스트모던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등 네 가지 유

형으로 정리하였고, Wang(1999)은 진정성을 객

관적ㆍ구성적ㆍ실존적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 객관적 진정성과 구성적 진정성은 대상과 관

련된 진정성이고, 실존적 진정성은 활동과 관련

된 진정성으로 크게는 관광자의 체험과 관광대상

물에 대한 진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진정성은 대상이 진짜 진품인지 아닌지

에 대한 인식론적 체험이고, 구성적 진정성은 사

회적 구성의 결과로 사회적 관점, 신념, 전망, 권

력의 견지에서 그런 것처럼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

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존적 진정성은 관

광대상물이 진정한지(객관적), 아니면 어떻게 진

정한지(구성적 혹은 상징적)와는 상관없이 관광

자가 단순히 구경꾼으로서가 아닌 참가자가 되었

을 때 경험하는 것, 독특하고 진정한 경험이 바로 

실존적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훈, 2006). 관

광 대상의 진정성은 ‘역사적(Historic)'인 것이 아

닌 ‘시각적(Visual)'인 것으로, 만일 관광 대상이 

진짜처럼 보이면 그것은 정말 진짜가 되는 것이며

(Pretes, 1995), 문화유산을 관광한다는 것은 역사

가 상품화되어 소비하는 양식을 말하므로(신용석, 

1999) 문화유산 관광에서 실존적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영수ㆍ최진철(2007)에 

의하면 기장 멸치축제에서 객관적 고유성은 만족

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험적 고유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진정성은 유산 관광에서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해당 문화유산지에서 진정성의 지각

여부는 만족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작용한다(조태영, 2009; Chhabra et al., 2003; 

Cohen, 1988; McKercher and du Cros, 2003; 

Naoi, 2004). 

Chhabra et al.(2003)은 스코틀랜드의 하이랜

드 게임이라는 축제에서 유산 관광의 질을 측정

하고 관광객들의 만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각

된 진정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작은 지

역이었던 스코틀랜드가 과거에 흩어져 지금의 영

국에 정착하였지만 자신들의 유산과 국가에 대한 

애정으로 소멸될 수 없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를 영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와 같

은 다른 국가에서 문화유산축제로 재생시켰다. 

그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 고지인의 씨족

(Clan)이 방문객보다 진정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경험 

유무는 진정성의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무대화된 진정성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Cohen, 1988; McKercher and du Cros, 2003; 

Naoi, 2004), 진정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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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김지선ㆍ

이훈, 2009; 조태영, 2009; Chhabra et al., 2003). 

Cohen(1988)은 매트릭스를 이용해 진정성과 

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실제 장면이면서 고유

성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연출되었어도 연출이라

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만족도가 높고, 고유

성을 지녀도 의심받는 경우나 연출되어도 고유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다고 

설명하였고(이훈, 2004), McKercher and du Cros 

(2003)는 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깊은 문화적 체험을 

추구하는 ‘문화목적관광객(Purposeful Cultural 

Tourists)’, 주된 방문 목적이 문화이기는 하지만 체

험은 약간만 원하는 ‘문화관광객(Cultural Sightseers)', 

문화적으로 동기화되지 않고 오로지 가벼운 체험

을 원하는 ‘가벼운 문화관광객(Casual Cultural 

Tourists)'으로 구분하였다. ‘문화목적관광객’은 

친숙함보다는 진정성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 중 인위적인 요소가 있다면 부정적으

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관광객’은 만족

스런 경험을 위해 반드시 인위적이지 않은 진정

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Naoi(2004)

의 연구에서도 방문객 유형 중 진정성에 대한 욕

구가 강한 방문객이 역사적 유적지에서 조작된 

것이 인지될 경우 불만족할 경향이 높고, 그러한 

고안된 요소에 덜 민감한 방문객은 똑같은 장소

에 만족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정성 평

가가 낮은 그룹은 오히려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

준을 가지고 있어 유적지의 만족도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hhabra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지

각된 진정성이 문화적 전통 본래의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대화될 때에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김지선ㆍ이훈(2009)의 연구

에서는 고궁 관광에서 전반적 만족도에는 객관적 

진정성이, 재방문이나 추천의도에는 객관적 진정

성보다 실존적 진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Waitt(2000)는 시드니의 ‘The Rocks'를 대상으

로 지각된 진정성을 측정한 결과, 성별이나 거주

지,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나

타났는데, 해외거주자가 시드니 거주자나 다른 호

주 거주자보다 진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해외거주자가 호주인보다 환

경이나 활동, 건축물에 대해 역사적으로 덜 정확

하기 때문에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Moscardo and Pearce(1986)는 역사적 주제공

원을 대상으로 주된 방문동기가 진정성이며, 진

정성과 비진정성을 측정하는 범주를 건축물과 전

시, 기념품점, 활동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장인, 전체적인 세팅까지 포함시켰고, 

진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동, 전시, 건물, 종업

원을 사용하였다. 김진수(2002)는 이를 적용하여 

민속촌을 대상으로 건축물, 전시ㆍ체험, 종업원, 

분위기 요인을 변수로 한 고유성(Authenticity) 

영역을 측정하였다. Littrell et al.(1993)은 공예품

과 같은 기념품에 대해서도 관광자 유형에 따라 

진정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욕구

가 있는데, 외적 기준의 사람들은 만들어진 시간

이나 장소가 명백하게 진짜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내적 기준의 사람들은 집

에 돌아가서도 디자인이나 재료, 기술, 또는 내용

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따진다고 하였

다(Jamal and Hill, 2004). 김계섭ㆍ안윤지(2004)

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문화 관광자원의 매력 중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고유함과 교육성, 사건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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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하였다. 조태영(2009)에 의하면 문화 관광

에서 진정성이 관광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그 중에서도 실존적 진정성이 관광의 만족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진정성이 관광을 발생시키고 즐거움의 

정도를 높이는 데 주요 요소라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되었으며, 진정성 중에서도 

대상과 관련한 객관적 진정성과 체험과 관련한 

실존적 진정성 두 요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내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진정성은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내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객관적 

진정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내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실존적 

진정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진정성은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외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객관적 

진정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국인 고궁 관광객이 느끼는 실존적 

진정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관여도와 만족도

관여도는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각된 관련성

이며 특정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지

각 정도를 의미한다(Celsi and Olson, 1988). 즉,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Bolfing and Woodruff(1988)는 관여도가 만

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양한 심리 변수 중 관여도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동기, 자극 혹은 관

심 상태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구매

행동의 선행 변인으로 이해된다(서동구ㆍ주현

식, 2008; 이미란ㆍ주현식, 2005; Zaichkowsky, 

1985). 최근 여가연구에서 관광객의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 적용되어졌으며, Gross and Brown 

(2008)은 관여도가 장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관여도를 매력물(Attraction), 자

기표현(Self Expression), 라이프 스타일 중심성

(Centrality of Lifestyle)으로 개념화하여 구성

하였다. Kyle et al.(2003)은 아팔래치아 트레일

의 도보여행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

여도와 장소애착도와의 관계를 측정하였고, 

Bricker and Kerstetter(2000)는 급류타기 레크

리에이션에서 모든 문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관여도를 이용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관여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있으나(이미란ㆍ주현식, 

2005; 서동구ㆍ주현식, 2008; 정재훈ㆍ한장희, 

2009) 문화유산 관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지윤ㆍ서용석(2009)에 의하면 방한관광

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음식서비스에 대

해 관여도와 만족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고 검정하였으며, 이민욱(2006)에 의하면 수원화

성 유산관광지에 대한 관여도 변화 사후 관여도 

중 고관여집단이 성과, 만족, 태도, 재방문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 관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시설과 비용’이며, 관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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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력성’이

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서용석 외

(2008)에 의하면 지역민의 문화에 충분히 천착되

지 않은 신생 도시축제에도 관여도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관여도는 개인의 욕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개인의 내면에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바

탕으로 고궁에 대한 관여도가 다른 각각의 내⋅

외국인의 집단에게 있어 진정성과 관여도가 만족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내국인의 고궁 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국인의 고궁 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모형 설정 및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성이 만족

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Chhabra et al., 2003; Cohen, 1988; McKercher 

and du Cros, 2003; Naoi, 2004; 조태영, 2009)는 

선행연구와 관여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동구ㆍ주현식, 2008; 서용석 외, 2008; 이미란ㆍ

주현식, 2005; 유지윤ㆍ서용석, 2009; 이민욱, 

2006; Bolfing and Woodruff, 1988; Zaichkowsky, 

1985)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진정성

(객관적, 

실존적)

H3, 4

H1, 2

관여도

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2. 표본 추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소재한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등 

5개 궁을 방문한 내국인 349명과 외국인 관광객 

265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 표

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훈련

된 조사원에 의한 대면 조사 방식(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으로서 조사 이전에 설문 문항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진정성 관련 항목 8개, 관여도 6개, 만족도 관련 

항목 3개(전체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 추천의

사 각 1개), 인구통계적 특성 6개 항목 등이다. 

진정성에 대한 측정 항목으로는 Frochot and 

Hughes(2000), 장경수(2001), 김진수(2002)의 

연구를, 관여도는 Bricker and Kerstetter(2000), 

Kyle et al.(2003), 서용석 외(2008)의 연구를 참

고하였으며, 관광학 전공 석사 과정 이상 4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입증받았다. 진

정성과 관여도, 만족도 항목은 7점 척도, 인구통

계적 특성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내국인 표본인 349개 중 결측값, 동일 값 코딩 등

으로 인해 구조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로 

판명된 155개를 제외하여 194개가 채택되었으며

(표본 채택률 55.6%), 외국인 표본은 내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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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전체

(N=449)

내국인

(N=194)

외국인

(N=255)

전체

(N=449)

내국인

(N=194)

외국인

(N=255)

성별
남성 159 65(33.5) 94(37.8)

학력

중졸 이하   2 2 (1.1) 0(0)

여성 284 129(66.5) 155(62.2) 고졸  61 26(13.8) 35(14.5)

연령

20대 169 83(42.8) 86(35.0) 대재 138 53(28.2) 85(35.3)

30대  78 26(13.4) 52(21.1) 대졸 212 99(52.7) 113(46.9)

40대  81 37(19.1) 44(17.9) 대학원 졸   6 8 (4.3) 8 (3.3)

50대  73 33(17.0) 40(16.3)

수입

2천만 미만  63 20(13.2) 43(24.4)

60대 이상  39 15 (7.7) 24 (9.8) 2천만~3천만  64 36(23.7) 28(15.9)

직업

회사원 118 36(18.8) 82(33.5) 3천만~4천만  54 28(18.4) 26(14.8)

자영업  28 14 (7.3) 14 (5.7) 4천만~5천만  35 24(15.8) 11 (6.3)

전문ㆍ관리직  73 15 (7.8) 58(23.7) 5천만~6천만  38 17(11.2) 21(11.9)

주부 102 52(27.1) 50(20.4) 6천만 이상  74 27(17.8) 47(26.7)

학생  81 59(30.7) 22 (9.0)
언어권

영어권 - - 115

기타  37 18 (8.3) 19 (7.8) 일어권 - - 140

<표 1>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같은 기준으로 10개를 제외한 255개의 샘플(표본 

채택률 96.2%)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 코딩 및 분석은 SPSS 15.0 및 AMOS 

7.0을 이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요

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분

석을 각각 따로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 특성

조사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6.5% 많

은 편이고, 연령은 20대, 직업은 주부와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학력은 대졸이, 수입은 6천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역시 여성과 20대가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과 전문ㆍ관리직의 비율이, 

학력은 대졸이, 수입은 6천만 원 이상과 2천만 원 

미만이 높았다.

2.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가설 검증 이전에 변수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

해 진정성과 관여도, 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논바하 알파값

(Cronbach's α)을 이용했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

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진정성과 관여도, 

만족도에 대해 요인수를 결정하고 동질적인 요인

으로 묶기 위해 아이겐값 1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

석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이용하였다.

먼저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관여도의 경우 정체성 변수가 전체 신뢰도를 저

해한다고 판단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공통값과 KMO, 바틀렛 검증을 

통해 합당함이 인정되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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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명 측정문항 평균 요인적재량분산 비율 아이겐값 α값

진정성*

객관적

진정성

(M=5.32)

내부구조를 통한 건축문화 5.45 .844

33.005 2.640 .738

.845

전시용품을 통한 조상생활상 5.04 .841

왕 거주 궁궐의 사실성 5.24 .679

외관에서의 조선시대 건축양식 5.56 .613

실존적

진정성

(M=5.28)

전통적 분위기 느낌 5.59 .797

60.928 2.234 .747
일상생활 탈출 5.51 .773

옛 과거로 돌아간 느낌 5.21 .744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4.82 .510

관여도**

(M=5.59)

고궁관람은 중요한 경험임 5.51 .783

65.876 3.953 .913

고궁관람은 나에게 의미가 있음 5.44 .836

고궁관람은 매력적임 5.66 .867

고궁관람은 나에게 기쁨임 5.64 .851

고궁관람은 재미있음 5.70 .836

만족도***

(M=5.84)

추천 의도 6.04 .930

79.378 2.381 .862재방문 의도 6.00 .920

전반적 만족도 5.49 .819

* KMO: 0.81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811.970(p＜0.000), ** KMO: 0.81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28.079(p＜0.000), *** KMO: 0.68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34.602(p＜0.000)

<표 2> 내국인의 진정성, 관여도, 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명 요인명 측정문항 평균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값 α값

진정성*

객관적

진정성

(M=5.15)

내부구조를 통한 건축문화 5.42 .845

40.848 3.268 .742

.778

전시용품을 통한 조상생활상 4.92 .655

왕 거주 궁궐의 사실성 5.06 .620

외관에서의 조선시대 건축양식 5.19 .757

실존적

진정성

(M=5.12)

전통적 분위기 느낌 5.77 .572

15.286 1.223 .679
일상생활 탈출 4.87 .776

옛 과거로 돌아간 느낌 5.12 .779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4.70 .602

관여도**

(M=5.34)

고궁 관람은 중요한 경험임 5.56 .787

66.450 3.323 .838

고궁 관람은 나에게 의미가 있음 5.31 .800

고궁 관람은 매력적임 5.47 .850

고궁 관람은 나에게 기쁨임 5.07 .834

고궁 관람은 재미있음 5.31 .803

만족도***

(M=5.61)

추천 의도 5.86 .885

68.776 2.063 .862재방문 의도 5.10 .823

전반적 만족도 5.88 .776

* KMO: 0.78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51.569(p＜0.000), ** KMO: 0.81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649.063(p

 ＜0.000), *** KMO: 0.65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18.700(p＜0.000)

<표 3> 외국인의 진정성, 관여도, 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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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정체성 변수의 공통값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 외 KMO, 바틀렛 검증을 통해 합당함이 인

정되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연구모형의 타당성 및 가설검증

1)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외생변수는 객관적 진정성과 주관적 진정

성, 관여도이며, 내생변수는 만족도이다. 

모형
적합도 지수

X2 df p GFI AGFI NFI RMR

구조모형 107.911 85 .047 .937 .899 .942 .054

<표 4> 내국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a

.244*

객관적 
진정성

b

c

d

e

실존적 
진정성

f

g

h

n

만족도 o

p

관여도

.104 .376**

* P＜.05, ** P＜.01

i j k l m

<그림 2> 내국인 구조모형 분석 결과

a: 건축양식, b: 궁궐문화, c: 조상생활상, d: 궁궐
사실성, e: 자연스러움, f: 전통분위기, g: 과거 
회귀, h: 일상탈출, i: 중요 경험, j: 의미 있음, k: 
매력적, l: 기쁨, m: 재미, n: 전반적 만족, o: 재
방문, p: 추천의도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

다. 먼저 내국인 모형의 경우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X2=107.911(p=0.47), GFI=0.937, 

AGFI=0.899, NFI=0.942, RMR=0.054로 모형

의 적합성 기준을 대체로 충족시켰다.

반면, 외국인 모형의 경우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X2=129.584(p=0.01), GFI=0.944, 

AGFI=0.911, NFI=0.924, RMR=0.077로 모형

의 적합성 기준을 대체로 충족시켰다.

모형
적합도 지수

X2 df p GFI AGFI NFI RMR

구조모형 129.584 85 .001 .944 .911 .924 .077

<표 5> 외국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

으며, 실존적 진성성과 만족도, 관여도와 만족도 

간에 유의한 인과 관계가 도출되었다.

a

.702**

객관적 
진정성

b

c

d

e

실존적 
진정성

f

g

h

n

만족도 o

p

관여도

-.179 .219**

** P<.01

i j k l m

<그림 3> 외국인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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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성, 관여도, 만족도 간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실존적 진정성과 만족도, 관

여도와 만족도와의 인과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왔다. 내국인의 경우 만족도를 결

정하는 선행변수로서 관여도와 실존적 진정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

국인은 실존적 진정성이 관여도보다 더 큰 원인 

변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국인 모두 객관적 진정성과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은 고궁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광객들은 

대부분 궁궐에서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고, 대부

분 드라마 등을 통해 재구성된 것을 통해 궁궐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국인 집단에

서 객관적 진정성과 만족도 간 상관계수가 음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사실

성만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실존적 진정성과 

가설
경로

계수
t값 결과

내

국

인

[H1-1] 
객관적 

진정성
→ 만족도   .104 1.274 기각

[H1-2] 
실존적 

진정성
→ 만족도   .244* 2.243 채택

[H3] 관여도 → 만족도   .376** 3.898 채택

외

국

인

[H2-1] 
객관적 

진정성
→ 만족도  -.179 -1.344 기각

[H2-2] 
실존적 

진정성
→ 만족도   .702** 3.891 채택

[H4] 관여도 → 만족도   .219** 2.876 채택

* P＜.05, ** P＜.01 

<표 6> 연구가설에 의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만족도 간 인과 관계에서 외국인(0.702)이 내국

인(0.244)에 비해 3배 정도 더 큰 경로계수를 나

타내었다. 그러나 관여도와 만족도 간 인과 관계 

비교에서는 내국인(0.376)이 외국인(0.219)에 비

해 더 높은 경로계수를 보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고궁 관광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선

행요인으로 진정성과 관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해 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 고궁 관광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으로 나누어 진정성과 관여도 만족도 간의 인과 

모형 타당성을 설정한 결과 두 모형 모두 내적ㆍ

구성적 타당성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모형 모두 객관적 진정성과 만족도와

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대

해 실존적 진정성과 관여도는 각각 선행 인과변

수가 됨이 검증되었다. 이는 그동안 문화관광 영

역에서 관여도와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보고하였

던 여러 연구들(서동구ㆍ주현식, 2008; 이미란ㆍ주

현식, 2005; 유지윤․서용석, 2009; Zaichkowsky, 

1985)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진정성과 만족

도 간의 연구 결과(조태영, 2009; Cohen, 1979)와

도 대체로 일맥상통한다. 특히 객관적 진정성과 

만족도 간에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

타나지 않은 것은 장영수ㆍ최진철(2007)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광객들

이 문화유산의 보존상태가 아무리 우수하고 사실

적으로 복원되었다 하더라도 관람 과정에서 전통

적 분위기, 일상 탈출 등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흥

이 없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다. 이러한 사실은 실존적 진정성과 만족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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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상관관계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내국인의 실존적 진정성 평균(5.32)이 외국인

(5.15)보다 높고 만족도 역시 내국인(5.84)이 외

국인(5.16)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간 관

계에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상관계수가 월등

히 높은 것은 내국인이 자국의 궁궐에 대해 배경

지식이 많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는 관여도와 만족도 간의 인과 관계가 증

명해 준다. 내국인의 관여도 평균이 5.59로 외국

인(5.34)보다 높으며 만족도와 상관계수 역시 각

각 0.376, 0.219로 나타난 것은 문화유산 관광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식과 기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관여도가 높

다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과는 Naoi(2004)가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방문객은 조작된 

것이 인지된 역사적 유적지에서 불만족도가 높다

고 지적한 바와 같이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고

궁에 대한 진정성 욕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또한 Cohen(1979)이 실제 장면이면서 고

유성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연출되었어도 연출이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만족도가 높고, 고

유성을 지녀도 의심받는 경우나 연출되어도 고유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다고 

설명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 측면에서 진정성과 관

여도가 만족도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문화 관광의 

영역인 고궁 관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진정성과 관여도 이론이 문화 관광

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이론임이 

확인되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내국

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설계를 통해 

동시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본 것은 향후 내

⋅외국인을 비교한 문화 관광 연구를 함에 있어 

많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객관적 진정성이 관광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이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이 도출되

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만족도를 결정함에 있

어 실존적 진정성 역할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매

우 다르게 작용하므로 다른 집단에 대해 차별화

된 관람 동선과 이벤트를 제공해야 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은 고궁의 사실적인 측

면보다는 관광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을 중요하

게 생각하므로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음악회 

등을 확대하고 전통음식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

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궁 관광의 만족

도가 결정에 대한 관여도 부분에서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큰 인과 관계를 보이므로 고궁박

물관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내국인 대상 문

화해설사의 수를 더욱 늘여서 고궁 관광에 대한 

의미와 역사성 등을 내국인에게 좀 더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궁에 대한 배경지

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람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고궁 관광 마니아 육성 등의 정

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영어권

과 일본어권 두 개의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외래 관광객의 비율 및 

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한 국내ㆍ외 

비교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단

에 따른 차이의 정교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내

ㆍ외국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연구 및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등이 향후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궁 관광 만족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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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진정성이나 관여도 이외에 다른 변

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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